
보도설명자료
배포 일시 2022. 9. 16.(금)

담당 부서

주택정책과
책임자 과장 성호철 (044-201-3319)

담당자 서기관 좌명한 (044-201-4129)

주택공급기획과
책임자 과장 이장원 (044-201-4420)

담당자 사무관 배윤형 (044-201-4421)

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270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

추진해나가겠습니다

< 보도내용 >

 ▪ △주택 인·허가 물량 중 18% 준공 무산... 공급계획 차질 우려(경향신문, 9.15) 등 

□ 기사에서 언급한 분석은  ‘05~’21년 동일 기간의 인허가･준공･착공

실적 비교를 토대로 향후 270만호 공급계획 중 상당 물량이 중단될 

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,

ㅇ 새정부 공급계획은 외곽보다는 도심 정비사업, 우수입지 신규택지

위주이고, 인허가 물량 중 착공･준공 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

주택공급 시차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□ 정부는 ‘23~’27년 인허가 270만호 계획 물량이 차질없이 착･준공

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,

ㅇ 정비사업 규제완화, 민간도심복합사업 신규 도입, 통합심의 및 

평가절차 간소화 등 공급시차 단축, 우수 입지 신규택지 발굴 등 

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
